
제목: 검증 없는 의혹 제기와 온라인 여론 몰이의 심리적 원인 및 해결 방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
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나 공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중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현
상은 온라인 환경의 특성과 대중의 집단 심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
  대중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폭로에 쉽게 동조하는 첫 번째 심리적 요인은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과 '확증 편향'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검
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기피한다. 대신 자극적인 의혹 제기를 그대로 사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평소 해당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보
의 객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비난에 동참하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익명성 뒤에 숨은 도덕적 우월감 충족과 군중 심리이다. 온라인 여론 몰이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익명성에 숨어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타인들도 비난하고 있다"는 
군중 심리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을 분산시켜서 더 수위 높은 비난을 하게 만든다. 결과적으
로 상황의 본질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은 배제된 채 비난만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여론 몰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추후 의혹이 사실무
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은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사회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대중이 제도 개선이나 구조적 모순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제
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극적인 이슈에만 여론이 매몰되는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개인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일단 플
랫폼과 법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을 유포하여 이러한 여론을 선동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악성 게시물과 무분별한 여론 몰이를 
방지할 수 있는 AI필터링 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보 소비자인 시민들의 주체적인 수용 태도이다. 정보의 전
파 속도가 빠른 디지털 시대일수록 정보를 접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이 접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검증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고, 군중 심리
에 휩쓸려 무책임하게 비난에 가담하지 않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다수가 한 대상을 공격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현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분명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의혹에 사실관계가 증명될 때까지 중립을 
지키는 태도를 갖춘다면 온라인 공간은 비로소 합리적인 토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
다.


